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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여고생의 부모양육태도, 가족기능, 자기관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구조모형을 만들고 검정하기 위함
이다. 이를 위해 중소도시의 인문계 여고생에게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여, 구조방정식모형으로 255개의 자료
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형 적합지수 χ2/df=2.84, GFI=0.91, SRMR=0.05, NFI=0.91, CFI=0.93, RMSEA=0.08로 
권장수준의 적합성을 나타냈고, 9개 경로 중 6개 경로가 48%를 설명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여고생의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정기능의 향상을 통한 자기관리의 개발과 실천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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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to analyze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parents attitudes, family 
function, self-management,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in high school girls. Method: The 
high school girls was asked to complete a questionnaire, and 255 data units were analyzed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 The hypothetical model fit indices for the model revealed a fit 
at a recommended level(χ2/df=2.84, GFI=0.91, SRMR=0.05, NFI=0.91, CFI=0.93, RMSEA=0.08), and 6 of 
the 9 path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xplaining 48% of the variance. Conclusion: In order to 
improve th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for high school girls,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develop and practice self-management through the improvement of home and family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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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 신념, 삶을 형성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내적, 외적 환경과 생태학적 맥락 
안에서 상호작용을 한다[1].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에서 
이러한 맥락은 자신이 속한 집단 구성원에 의해서 영향
을 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은 진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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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수집과 탐색, 그리고 자기이해를 기반으로 대학 및 
전공의 선택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진로결정은 졸업 후
의 미래 직업을 결정하고 삶의 목표와 질과도 관련되므
로 학생이나 부모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2]. 고등학
생들의 진로결정은 자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가족 기능과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3,4]. 진로결
정은 본래 자신의 관심과 가치에 초점을 두어야 하지만 
한국처럼 가족문화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부모나 가족의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다[5].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여
야 하고, 많이 배워야 한다는 교육적 성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포부는 고등
학교 진로결정에서 매우 많은 영향력을 나타낸다. 아직은 
미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고등학생들의 결정에 대하여 부
모들은 불안하고 확신을 하지 못하므로 지속적으로 관여
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려고 한다. 학생과 부모와의 
갈등에서 진로결정과 목표수립 및 진로관련 행동을 동기
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진로결정효능감
이 보고되었으며, 진로결정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혼
란과 불확실성을 덜 경험하고,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6-8].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
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자기평가, 
정보수집, 목표설정, 진로계획, 문제해결의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6]. 자기평가는 스스로에 대해 정확히 평가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며, 
정보수집은 다양한 직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자신감을 의미한다. 목표설정은 미래 진로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며, 진로계획은 진로목표성취
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
음이며, 문제해결은 진로목표성취를 위한 과정을 잘 수행
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하였다. 즉,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의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기노력과 자기 평가에 
대한 확인 및 자신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진로결정효
능감은 개인적 배경과 특성, 환경적 요인 및 다양한 경험
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며, 학교생활, 학업성취, 삶의 만족 
등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3,7,9,10]. Bandura(1986)를 
비롯한 많은 연구가들이 청소년시기인 고등학생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가운데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5,11,12]. 가족은 자녀가 
생애 처음 경험하는 관계 형성과 교육의 장이며, 개인의 
성장에 영향을 주며 한 인간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확
립해 나가도록 연습하는 일차적 사회 환경이다[3,13]. 긍
정적 가족은 변화 시기의 청소년의 발달에 사회 적응적 

기초를 제공하며,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진로에 대한 관심과 영역을 확장시키고, 진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계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14]. 긍정적 가족은 상호작용을 통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며, 응집성과 적응성을 높게 나타
난다. 즉, 자율성과 개별성을 존중해주고, 구성원들이 성
장과 발달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외부 상황을 통
제/조정할 수 있으며, 서로 격려하고 노력해주는 가족이
다[15]. 가족기능을 포함한 가족 구조와 관계, 가족 구성
원의 역할과 가치관 및 태도는 청소년의 생활방식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며, 진로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는 
기초 환경으로 나타났다[5,14]. 또한, 가족의 중심이 되
는 부모는 핵심 양육자이며 진로발달과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조언자이기도 하다[16]. 부모는 출생
에서부터 성장하는 기간 동안 자녀의 자기효능감과 가족 
존중/의무 및 삶 전반에 필요한 관계형성기술, 사회 행동 
등 유능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기관리역량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양육한다[5,17,18]. 이러한 부모양육태
도의 영향은 아이에서 사춘기를 거쳐 청소년기에도 지속
되어 고등학생의 부적응 행동, 자존감과 우울증, 학문적 
목표와 성취, 진로결정효능감 등 개인 내적 요인의 변화
에 영향을 준다[19-23]. 부모양육태도에 따라 자기관리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자기관리를 적절하게 
하는 것은 고등학생들의 성공적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하
다[20,21]. 부모양육태도 유형과 자기관리가 고등학생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관련 연구는 제한적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와 자기관리의 직
접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매개로 진로결정효능감에도 영
향을 주는 모형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자기관리는 자기관리, 자기통제, 자기조절, 자기수정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며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배경요인으로 사용되기도 한다[12]. 자기관리는 삶
의 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지행동 및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주는 자기통제의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 유
지되도록 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인식, 건강한 관계 형
성,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등 성공적인 삶을 위해 매우 중
요하다[20]. 고등학생의 자기관리는 자신에 대한 인식과 
표현 및 실천을 포함하므로 일상생활의 성과로 나타나기
도 하며, 고등학교 교육에서 성취하여야 할 핵심역량이
다. 자기관리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경험과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부모양육태도와 가족 기능이 
영향을 줄 수 있다[24], 또한, 자기관리는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기술이므로 가정에서의 부모의 지도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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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요구되기도 한다. 자기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고등학
생은 진로결정과정에서 능동적인 행동과 생각으로 변화
될 수 있는 자기수정으로 진로결정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다[25]. 따라서 자기관리는 고등학생의 진로결정효능
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개인 요
인으로는 자기관리, 자기능력 등이 있었고, 부모 관련 요
인으로는 지지, 애착, 진로기대, 양육태도, 관계 등이 보
고되었다[3-5,20,26-30].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진로
결정효능감 측정 도구와 대상자에 차이를 나타냈다. 또
한, 대부분의 진로결정효능감 연구는 관련 요인을 단편적
으로 조사하거나 매개요인으로 조사한 경우가 많았다. 고
등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은 유아기부터 청년기까지 경험
한 환경에 따라 형성되는 자신에 대한 신념으로, 부모와 
가족 기능에 의해 직·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자기관리의 수준에 차이가 나
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0]. 따라서 부모양육태도 유
형에 따른 가족기능과 자기관리는 진로결정효능감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가족기능과 자기관리의 관계
를 연계시키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로선택에서 남학생보다 어려움을 경험한다
고 보도된 여고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태도, 가족기능, 자기관리의 관계를 규명
하고 경로를 파악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고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효능감

에 영향을 주는 변인인 부모양육태도와 가족 기능 및 자
기관리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함이다. 이
를 위해 C도의 여고생 255부의 설문 응답 결과를 분석
하였다.

1.3 연구의 이론적 기틀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여고생들의 진로결정효능감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문헌고찰과 현장경험을 
토대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가족기능과 자기관리 변수를 
거쳐 진로결정효능감을 설명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Fig. 1과 같다. 

Fig. 1.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study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고생의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과 부모관련요인을 규명하고 모형을 구축한 후 
요인간의 직접적, 간접적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구조모형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자료수집은 C도의 인문계 여자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1일~30일에 실시하였으
며, 학교장과 학교 담당선생님에게 연구 내용과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에 대한 의사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함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에게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
된 자료는 연구에만 사용하였으며, 응답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27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 중 응
답 내용이 불성실한 15부를 제외한 255부의 자료가 분
석되었다. 이는 구조모형 연구에서 최대우도법과 임계치
를 충족하는 200명 이상을 만족하였다[31].

2.3 측정도구
2.3.1 진로결정효능감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은 학생들이 진로결정에 

필요한 과제와 행동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을 측정하는 Betz 등[6]의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Short Form(CDMSES-SF)을 이
은경(2001)이 수정·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
는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의 4개 영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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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Goal selection 1 　 　 　 　 　 　 　 　 　 　 　 　 　
2. Occupational information .84** 1 　 　 　 　 　 　 　 　 　 　 　 　
3. Problem solving .59** .67** 1 　 　 　 　 　 　 　 　 　 　 　
4. Planning .61** .64** .53** 1 　 　 　 　 　 　 　 　 　 　
5. Emotional warmth .22** .26** .13* .15* 1 　 　 　 　 　 　 　 　 　
6. Overprotection -.11 -16* -.09 -.06 -74** 1 　 　 　 　 　 　 　 　
7. Rejection -13* -13* -14* -.05 -47** .52** 1 　 　 　 　 　 　 　
8. Cohesiveness .36** .39** .30** .36** .36** -20** .06 1 　 　 　 　 　 　
9. Adaptability .31** .26** .22* .24** .20* .01 .16 .72** 1 　 　 　 　 　
10. Communication .19* .23* .15 0.15 .24** -.12 -01 .38** .62** 1 　 　 　 　
11. Lifestyle .47** .41** .33** .37** .16** -.02 -01 .40** .33** .39** 1 　 　 　
12. Healthcare .39** .41** .36** .474* .24** -.16* -13* .42** .24** .18 .54** 1 　 　
13. Academic .54** .53** .46** .55** .30** -22** -15* .44** .33** .28** .69** .64** 1 　
14. Interpersonal Relationship .49** .44** .35** .39** .33** -25** -.09 .56** .41** .43** .42** .41** .48** 1

* p< .05, **p<.01

Table 1. Correlations among Observed Variables
(N=255)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95이었다. 

2.3.2 부모양육태도(EMBU)
본 연구에서는 양육에 대한 나의 기억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Arrindell & Engebretse[32]의 EMBU-short 
(Egna Minnen Betraffande Uppfostran)를 강재기
(2008)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거부, 애
정, 과보호 등의 총 23문항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거부적 .76, 애정
적 .91, 과보호 .82이었다.

2.3.3 가족기능
본 연구에서 가족기능은 Noller 등[33]의 ICPS-FFS 

(ICPS Family Functioning Scales)를 이지원(2006)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가족응집력, 가족
적응성, 가족의사소통의 3개 영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효능적임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3이었다.

2.3.4 자기관리
본 연구에서 자기관리는 정호순 등[34]의 도구 중 생

활습관관리(7문항), 건강관리(7문항), 학업관리(7문항), 
대인관계관리(7문항)의 4개 영역만 이용하여 총 28문항
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관리가 잘 이루
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1이었다. 

2.4.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4.0와 Amo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
구학적 특성, 부모양육태도, 가족기능, 자기관리, 진로결
정효능감에 대한 서술적 통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으
며, 특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모형검증과 직, 간접 경로계수를 산출하기 
위해 최대우도법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서술적 통계 
연구대상자는 1학년 55명(21.6%), 2학년 112명(43.9%), 

3학년 88명(34.5%), 가정에서의 형제순위는 첫째 119명
(46.7%), 둘째 이상 136명이었다. 종교가 있는 학생이 
104명(40.8%)이었고, 주관적 생활수준이 보통이상 247
명(96.9%), 용돈에 만족한다는 학생 188명(73.7%) 이었
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이상 195명(76.5%), 학교생
활만족도는 보통이상 214명(88.6%)이었고, 수면시간은 
8시간 이상은 32명(12.5%)이었다. 연구모형에서 사용된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부모양육태도의 애정 15.95(±3.00), 
과보호 23.84(±3.20), 거부 21.29(±2.15), 가족기능의 
응집력 38.02(±7.65), 적응성 27.60(±5.29), 의사소통 
22.91(±2.15), 자기관리의 생활습관관리 25.76(±5.08), 
건강관리 23.10(±5.36), 학업관리23.33(±5.36), 대인
관계관리 28.17(±4.92)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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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df) χ2/df p GFI SRMR NFI CFI RMSEA

Goodness evaluation criteria ≤3 >.05 ≥0.90 ≤0.05 ≥0.90 ≥0.90 ≤0.08

Hypothetical model 6 2.84 ＜.001 0.91 0.05 0.90 0.94 0.08

GFI=Goodness of fit index;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able 2. Model fitness Index for the hypothetical Model
(N=255)

Fig. 2. Path diagram of Hypothetical model

3.2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자료의 다변량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를 평

가하기 위해 모든 측정변수의 일변량정규성을 검토하였
다. 모든 변수의 변량왜도와 첨도는 각각 절대값 3 이하, 
10 이하로서 다변량정규성을 충족하였다. 그리고 가설모
형에 사용된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0.9 이상이면 다
중공선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본 연구의 상관관계
를 확인하였다. 상관관계 확인결과는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가장 큰 상관계수는 목표선택과 직업정보 
간의 r=.84 이었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
단하였다. 

3.3 여고생의 진로결정효능감 구조모형 검정
3.3.1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
가설적 모형의 연구변수 간의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한 결과 얻은 적합도는 p<.001로 양호하지 않았다. 
하지만 χ2이 표본의 크기나 모델의 복잡성에 따라 모델 
적합도가 영향을 받으므로, 최근 구조방정식모델에서 χ2

통계량보다는 다른 적합지수를 비교하여 적합도를 해석

하기도 한다[31]. χ2/df=2.84, GFI=0.91, SRMR=0.05, 
NFI=0.91, CFI=0.93, RMSEA=0.08로 적합지수가 권장 
수준을 만족하였으며 결과는 Table 2와 같다. 

3.3.2 가설모형 분석
가설모형에 대한 분석결과는 Fig. 2와 같다. 가설모형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경로는 애정적 부모양
육태도, 과보호적 부모양육태도,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에
서 가족기능 경로(p<.001), 과보호적 부모양육태도에서 
자기관리 경로(p<.001), 가족기능에서 자기관리 경로
(p<.001), 자기관리에서 진로결정효능감 (p<.001)였다. 
그러나 애정적 부모양육태도에서 자기관리 경로(p=.559), 
거부적 양육태도에서 자기관리 경로(p=.304)는 유의하
지 않았다. 

3.3.3 가설적 모형의 효과 분석
여고생의 진로결정효능감과 관련된 요인들의 직접효

과, 간접효과, 총효과는 Table 3과 같다. 여고생의 자기
관리는 진로결정효능감에 .68의 직접효과를 나타냈다. 
가족기능은 자기관리를 통한 간접효과 .48를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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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Modified model
Direct effect(p) Indirect effect(p) Total

effect(p)SRW(SE) t(p) SMC

Family Function 　 　 .59

Emotional Warmth .53(.06) 9.5(<.001) 　 .53(.015) .53(.015)

Overprotection .28(.07) 5.3(<.001) 　 .28(.007) .28(.007)

Rejection .20(.17) 3.6(<.001) .20(.023) .20(.023)

Self-Management .41　

Emotional Warmth .07(.05) .91(.364) 　 .07(.559) .369 (.012) .44(.020)

Overprotection -.27(.05) -3.97((<.001) -.27 (.008) .191(.005) -.08(.266)

Rejection -.09(.11) -1.35(.178) -.09(.304) .140 (.011) .05(.591)

Family Function .69(.06) 6.06(<.001) .70(.012) .69(.012)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48

Emotional Warmth .32(.019) .32(.019)

Overprotection -.04(.408) -.04(.408)

Rejection .04(.505) .04(.505)

Family Function .04(.08)) 7.54(<.001) 　 .04(.513) .48(.006) .51(.009)

Self-Management .67(.18) .60(.546) .68(.007) .67(.007)

SRW=standardized regression; SE=Standardized error;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Table 3. Regression weights for the Hypothetical Model 

.51의 총효과를 나타냈다. 여고생의 진로결정효능감은 
가족기능과 자기관리에 의해 48% 설명되었고, 과보호적 
부모양육태도와 가족기능은 여고생의 자기관리를 4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기능은 온정적 부
모양육태도, 과보호적 부모양육태도, 거부적 부모양육태
도에 의해 59% 설명되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 가족기능, 자기관리의 요인
이 진로결정효능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가정
으로 가설적 구조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적합도 및 직·
간접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
째, 애정적 · 과보호적 · 거부적 부모양육태도는 가족기
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의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자녀 간의 관
계뿐만 아니라 가족기능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어왔
다[35,36]. 특히 정서적·재정적 독립이 외국과 다르게 20
대 중반이 되어야 이루어지는 한국 청소년은 가족의 영
향 안에서 부모양육태도에 영향을 많은 받음을 알 수 있
다[3]. 부모는 자녀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환경
으로, 자녀의 심리·정서적 감정을 경험하는 대상이다. 따
라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성장하는 발달단계의 고등학

교 시기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정서적 방황과 대처의 상
태에서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영향을 받는 것은 성장발
달의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37]. 
자녀들은 부모를 모델링으로 일상생활에서부터 배움이 
이루어지며, 가족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받으므로, 진로
결정효능감의 형성을 성장기 가정환경에서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과보호적 부모양육태도는 자
기관리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었으나, 애정적·거부적 
부모양육태도는 자기관리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양육태
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
으로 애정적·거부적 양육태도는 부모와의 관계 및 가족
지원 수준과 관련이 있으며,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자녀를 
통제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요인과 관련이 있다. 즉 과보
호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조절을 통한 독립적 생활관
리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음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
는 가족주의 문화와 학력 위주의 사회에서 자율성보다는 
통제적 환경이 자녀의 생활과 학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
는 사회 학습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일부 선행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일 때 자녀의 적응능
력, 자아탄력성, 배려심, 대인관계, 자기주도학습이 향상
되고[38,39], 과보호적·거부적 양육태도는 자기개념을 약
화시켜 비효율적 대처를 유발[40]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서양과 다른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가족문화가 
학생의 독립성 전에 부모의 통제를 당연한 과정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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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모양육태도의 측정도구가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기보다는 
부모의 양육을 회상하여 부모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받는 
측면이 있었으므로,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양육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는 것에서 나온 차이도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셋째, 가족기능은 자기관리를 매개로 진로결정효능
감에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가족기능이 진로결정효능감
과 직간접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와 일치 하였다[5,29]. 
가족기능이 잘 유지되는 고등학생은 긍정적 의사소통으
로 진로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진로결정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즉, 가족응집성과 적
응성은 가족 구성원인 고등학생의 미래 삶에 대한 목표
나 방향설정에서 모델링과 상담자의 역할을 충실히 보여
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반면 가족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에서는 개방보다는 통제가 강하여 친밀감을 감
소시키고,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효과적 
의사결정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없다. 이러한 결과
는 고등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혼돈과 갈등의 성장발달 단계에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건강한 가족기능의 유지는  진로결
정효능감을 향상시켜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가능할 수 있
게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자기관리는 여고생의 
진로결정효능감에 가장 큰 직접효과를 보이는 변인이었
다. 자기관리와 진로결정효능감을 직접 비교한 연구는 없
었지만, 자기관리와 진로적응능력[41], 진로결정수준
[42], 진로성숙도[38]의 상관관계를 보고하였으며, 자기
관리프로그램의 적용이 진로자기효능감을 유의하게 향상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43]. 자기관리는 기술, 지식, 신
념을 기반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수정하는 능력으
로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31]으로 생활의 
반복되는 습관으로 형성되며, 부모를 본받아 형성되어 진
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헌신과 애정을 많이 표
현하며, 자녀들의 독립적 존재에 대한 의견에는 다양한 
이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기관리는 통제보다는 자율
에서 긍정적 결과를 나타내며, 이러한 결과는 자신을 스
스로 조절하고 융합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고등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부모
양육태도와 가족기능의 영향을 받은 자기관리는 고등학
생의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특성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자녀가 스스로 잘 설 수 있도
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훈육하는 것은 중요
하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고생들의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과 직접적, 간접적 경로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여
고생의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은 자
기관리이며, 자기관리는 부모양육태도와 가족기능에 영
향을 받아 직ㆍ간접적으로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주
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학교 교육 만을 강조
하던 측면을 확장하여, 청소년들의 발달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적절한 양육태도와 구조적 환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고등학생의 진로발달은 사회문화
적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이 
융합되어 조화를 이룰 때 성공적인 진로선택과 성숙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진로교
육이 포함되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진로를 협의의 개념으
로 인식하여, 진로와 관련된 자기이해, 자아효능감, 대인
관계 등의 성취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진로에 대한 현
실적 접근과 미래적 대비를 위한 이해가 사회적으로 확
대 될 수 있도록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확대를 위해서는 가족이 참여하는 진로 프로그램이 학령
기 아동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 도시의 여고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자를 확대하고, 학령기별로 비교ㆍ반복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부모양육태도는 여러 나라
에서 도구검증이 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문화적 검증
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 연구가 필요
하며,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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